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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법제 지원으로 미래 농업을 
뒷받침합니다!

- 법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찾아 

식물공장, 온실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

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임직

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ㆍ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

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 외부환경과 분리된 일정 시설 내에서 빛, 온ㆍ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간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두어 왔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ㆍ장비ㆍ기계를 농업에 활용

하여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선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구역을 한정해 허용해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

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

획이다. 그 밖에도 지역별ㆍ용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조례 

등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구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 현대 농업이 다양한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

다”며,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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